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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한국학교와 대만학교 제2회 스포츠 교류전 개최로 양교의 우의를 다져

9월 24일, 대만학교와 상해한국학교와의 교류전이 열렸다. 하계 방학 전부터 양교 학생회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배드민턴, 농구, 축구의 3 종목의 경기를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선수단을 구성하고 연습하며 준비한 끝에 드디어, 상해한국학교와 대만학교 사이의 문이 열리

고 상해한국학교의 학생은 대만학교로, 대만학교 학생은 상해한국학교로 이동하면서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번 교류전은 2019년 1회 교류전 이후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두 학교 학생들 모두 기대와 반가움으로 서로를 환영하

였다. 축구는 상해한국학교에서, 배드민턴과 농구는 대만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어느덧 양교의 연래 행사로 자리매김 한 스포츠 교류전의 개막식은 상해한국학교 축구장에서 

상해한국학교 사물놀이팀의 개막 공연과 대만학교 교장선생님과 상해한국학교 교감선생님의 

개막 선언으로 거행되었다. 개막식 후 대만학교 교장 선생님의 시축으로 축구 경기가 시작되

었고, 동시에 대만학교에서는 배드민턴 경기가 시작되었다. 서늘해진 가을의 저녁 공기 속에

서 양교의 선수들은 모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이어나갔고, 서로 얽

히며 부딪치며, 경기에 빠져 교감하고 있었다. 축구 경기가 끝난 후 모두 대만학교 체육관으

로 자리를 옮겨 농구경기를 진행하였다. 선수들의 흥미진진하고 수준 높은 경기와 양교 학생

들의 응원과 함성 소리로 스포츠 교류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스포츠 경기와 더불어 인상

적이었던 것은 대만학교와 상해한국학교의 학생들이 짬을 내어 연습하여 공연한 댄스 공연이

었다. 대만학교 댄스팀과 상해한국학교 댄스팀은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우열을 겨루며 공연을 

펼쳤고, 그 모습은 매우 사랑스러워서 많은 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체육관을 활력과 열정으

로 채웠다.

  오후 4시에 시작했던 교류전은 저녁 7시가 되어야 막을 내렸고, 약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경

기 끝에 축구 2 대 0, 농구 62 대 26으로, 배드민턴은 모든 경기에서 상해한국학교 팀이 세 

종목 모두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이번 스포츠 교류는 양

교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진행한 학생 중심 활동으로, 양교의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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